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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10. 5.(목)  배포 즉시

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
특례업종을 포함, 모든 근로감독 시 

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1. 주요 기사 내용
□ 10.5.(목) 경향신문, 장시간 노동 ‘특례업종’, 노동부는 ‘방관’
ㅇ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

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준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
ㅇ 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“특례업종 5개만을 
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”고 밝혔다.

2. 설명 내용
□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모든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며, 

특례업종도 포함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
   *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(매년 실시) 대상으로 특례업종인 보건업(병·의원)을 포함, 

야간근로 취약사업장 감독(’21년 실시) 대상으로 특례업종인 기타운송서비스업 을 
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근로감독 중  

□ 특히, ’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격하게 특례업종이 축소(26→5개)됨에 
따라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’18년, ’19년 연속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을 
우선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(’18년 223개소, ’19년 62개소)

□ ’20년부터는 취약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감시단속 직종(’20년), 요양업(’21년), 
돌봄업(’22년)과 장시간 근로 우려가 큰 정보통신업(’21년), 제조업(’22년)을 
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
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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